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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일자리 이동과 비교한 

정규직의 일자리 이동 특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윤 수 린*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불평등 및 비정규직 이슈는 점점 해결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어 왔
다. 관련하여 비정규직의 일자리 이동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어 온 한편, 정규직의
일자리 이동 관련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게 수행되었다. 한편, 정규직이 어떤 양상으로 일자리 이
동을 하는지에 대한 고려도 중요하다. 비정규직의 일자리 이동 뿐 아니라 정규직의 일자리 이동
(비정규직 혹은 자영업, 실업상태로 전환)도 함께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노동시장 불평등의 속성
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
서는 정규직에서 비정규직, 자영업 혹은 실업상태로 전환되는 양상(탈출위험률)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나 자영업 혹은 실업상태로 전환되는 양상(탈출위험률)과 비교하고, 최초 관측 시점과
비교 시 다른 고용형태가 관찰되는 경우의 영향요인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주요용어 : 정규직 일자리 이동, 비정규직 일자리 이동, 콕스 회귀분석

I.  들어가는 글

1. 연구필요성

우리나라의 정규직, 비정규직 이슈는 1997년 금융위기부터 심화되어 왔으며, 최근까지 악화되어

온 소득의 양극화로 인해 노동시장의 불평등 및 비정규직 이슈는 점점 해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

인다. 최근에는 비정규직으로 입직을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의 전환 및 이동이 어렵다는 경험적 연

구가 활발히 수행되어 왔으며,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정규직, 비정규직 간 활발한 이동이 제한적이

라는 것을 반증한다.

비정규직의 일자리 이동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어 온 한편, 정규직의 일자리 이동

관련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진행되어오지 않았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사회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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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에 있어 중요한 주제인 점을 감안 시, 비정규직을 차지하는 인적 속성 및 비정규직에서 정규

직으로 이행하는 양상 등이 주로 연구되어 왔다.

한편, 정규직이 어떤 양상으로 일자리 이동을 하는지에 대한 고려도 중요하다. 특정 노동자가 비

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진입했거나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입직했다 해도, 그것이 노동자 개인 커리

어패스의 종결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다양한 사회경제적 환경 및 개인적 동기에 따라, 정규

직으로 입직했거나 일정 기간 근무해 왔더라도 비정규직 혹은 자영업 등의 고용형태로 이행할 수

있다. 또한 정규직의 일자리 이동 양상과 비정규직의 일자리 이동 양상을 함께 비교함으로써 노동

시장에서의 이중구조가 어떻게 유지되거나 강화되는지에 대해 종합적인 시사점을 얻는 것이 필요

하다.

2. 연구 목적

노동시장 이중구조 유지 및 강화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위해, 이 연구는 그동안 제한적

으로만 연구되어 온 정규직의 일자리 이동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먼저, 정규직의

특정 기간 동안 일자리 이동 양상(비정규직 또한 자영업 혹은 실업상태로 전환되는 양상)과 같은

기간 동안 비정규직의 일자리 이동 양상을 비교 분석하여,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평등이 정규직, 비

정규직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만약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될

확률이 높은 인적 속성과 그 역의 경우로 전환될 확률이 높은 인적 속성이 서로 대응되는(궤를 같

이하는) 결과를 나타낸다면, 노동시장에서의 특정 인적 속성의 높은 이동 확률은 정규직/비정규직

으로 대표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양상을 유지시키고 강화시킬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같은 시점에 정규직 혹은 비정규직이었던 개인들이 특정 기

간 동안 어떤 고용형태를 갖는지에 대해 한국노동패널의 6년차 데이터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두 집단 간 일자리 이동의 동태적 특성을 비교분석하고 다음의 연구 질문에 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 질문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에 중점을 둔만큼 일부 질문에는 별도의 가설을 설정하지 않고 논의를 펼

치고자 한다.

1) 지난 6년간 나타난 정규직의 일자리 이동 양상은 비정규직의 일자리 이동 양상과 어떻게 다

른가?

: 정규직에서 비정규직, 자영업 혹은 실업상태로 전환되는 양상(탈출위험률)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나 자영업 혹은 실업상태로 전환되는 양상(탈출위험률)과 비교

2) 최초 관측 시점과 비교 시 다른 고용형태가 관찰되는 경우, 어떤 요인이 작용하였는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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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비정규직’이 될 확률이 높은 인적 속성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이

행할 확률이 높은 인적 속성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가?)

: 현 고용상태에서의 탈출 결과를 종속변수로 하고, 여러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성별, 연령, 교

육상태, 결혼상태 등), 노동수요공급 요인들(로그임금, 업종, 노조가입)를 독립변수로 설정하

여 콕스 회귀분석 활용

본 논문은 정규직의 일자리 이동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위해 한국노동패널 6년차(2011-2016) 데

이터를 이용하여 정규직, 비정규직에 속하는 각 개인의 동태적 일자리 이동 특성을 비교하고자 한

다. 이동에 대한 영향요인 또한 분석하여 노동시장에서의 개인속성, 노동공급수요 관련 변수, 개인

동기 관련 변수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양상을 어떻게 유지하고 강화하는지에 대해 시사점을 얻고

자 한다.

이 연구는 정규직의 이동 특성에 대한 탐색적인 연구에 집중함으로써 주로 비정규직의 이동 특

성에 한해 주목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지며, 양극화된 노동시장의 속성을 파악하는데 있어 포

괄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II. 문헌연구 

1.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노동시장 이중구조 관련 논의는 Doeringer&Piore(1971)가 기업 내부노동시장에 주목하면서 발전

하였다. 내부노동시장은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및 채용, 승진 등 고용 관련 결정이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기보다 기업 내의 관리 규칙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화된 고용 관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업

의 관리체계가 이른바 내부자(insider)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배제된 노동자들 즉 외부자(outsider)

들은 내부자들과 비슷한 자질을 가졌다 하더라도 2차(외부) 노동시장에 편입되어 1차(내부) 노동시

장으로의 이행에 제약을 받게 된다. 특히 1차 노동시장은 노동주력층으로 평가되는 25-40세 남성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여성, 고령층 등은 2차 노동시장으로 내몰리게 되는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게 된다(Bergmann, 1974; Carnoy&Rumberger, 1980, 황수경, 2003, 재인용). Piore(2001)는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가 형성되고 강화되는 양상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빈곤층이 주로 2차 노동

시장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이 엄밀히 다르다고

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같은 업무라도 하청, 아웃소싱 등으로 이관하는 경우 많음), 1차 노동

시장으로의 진입은 제도적 변화를 요구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발표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의하면, 임시직과 일용직 등

으로 구성된 비정규직은 외환위기 이후로 그 규모가 꾸준히 증가해왔다(이시균·윤진호, 2007). 비정

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면서 비정규직의 사회보장 및 고용 안정에 대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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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여론의 형성 및 정책적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2.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이동 및 영향 요인

노동시장의 양극화 및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일자리 이동의 동태적 특성에 대한 문제는 그

간 여러 문헌에서 다루어져 왔다. 특히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것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데 ‘덫’으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디딤돌’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여러 차례 수행되어 왔다. 지금까

지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비정규직으로 일한다는 것이 ‘덫’으로 작용한다는 분석 결과가 다소 많

은 편이다. 이시균·윤진호(2007)의 경우, 비정규직으로 4년간 일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확률

이 9%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정원오·김연아(2015) 또한 비정규직 근무기간이 길어질수록 정규직

으로 전환할 확률이 낮아진다고 파악하였다. 최옥금(2005)의 경우 엄밀히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엄

밀히 구분하여 분석했다기보다 근로빈곤층이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분석

하였는데, 6년간 누적이행률이 10% 미만으로, 비슷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남성, 제조업, 생산직 등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확률을 높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정원오·김연아, 2015). 김승환·정상희(2014)의 경우 비정규직 기혼여성으로 한정하여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이행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임금이 높을수록 전환가

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이동이 비교적 자유롭다고 주장한 경

우도 있으며(남재량, 2009),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것이 정규직 전환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한다

는 일부 연구도 존재한다(최낙혁·권혁주, 2010). Lee&Lee(2007)는 기업들이 경영 효율화를 위해 어

쩔 수 없이 비정규직을 운영한다고 해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지원

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3.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의 이동 및 영향 요인

소수의 연구가 정규직의 노동시장 이행 양상에 대해 밝히고자 하였는데, 남재량(2009)의 경우 비

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이동 뿐 아니라, 역의 일자리 이동 비율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해당 연

구에서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확률보다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전환될 확률이 더 적다

는 결과를 도출하였다(각각 40%대, 10%대).

한편 서론 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현황 및

요인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그 역의 경우에 비해 극히 제한적이다. 해당 주제와 조금이라도 관련

이 있는 경우에도, 연구의 대부분은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의 ‘동태적 특성’의 맥락이 아니라, 개

별 노동자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에 비해 선호하거나, 비정규직을 비자발적 혹은 자발적으로 선택하

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다. Lee&Lee(2007)는 노동자가 비정규직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일부 노동자들의 경우 비정규직 일자리의

‘유연성 있는 작업환경’을 선호하여 의도적으로 비정규직으로 입직하거나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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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비정규직 근무 동기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즉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의 일자리 이동에 대한 선행연구는 상대적으로 일천하며, 현재로서

는 어떠한 인적 속성이 비정규직 일자리를 선호할 확률이 높은지에 대한 실증연구가 주로 수행되

어온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어, 많은 선행연구에 따르면 비정규직 일자리를 선호할 확률이 높은

가장 대표적인 인구통계학적 집단은 기혼 여성이다. Fagan & Warren(2001)은 여성 노동자들이 남

성 노동자들에 비해 파트타임 업무를 더 선호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의하면, 당시에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 중 남성은 20%, 여성은 37%가 파트타임

근무를 선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어린 자녀를 둔 여성 노동자가 특히 파트타임을 선호했으며,

어느 정도 육아를 마치고 성장한 자녀를 둔 경우 약간 더 긴 시간 근무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akim(2000, Hakim, 2006, 재인용)에 따르면, 현대의 여성들은 세 가지 유형의 일-가정

(work-lifestyle) 양립 선호를 보인다고 밝혔다. 가정에 중심을 둔 20% 내외의 여성은 가족생활 및

자녀 돌봄을 가장 큰 우선순위로 두고 있으며,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것을 선호한다. 일 중심적인

20%의 여성들의 경우, 일 및 공적 활동을 삶에서의 우선순위로 둔다. 이들은 자격증이나 직업훈련

에 많은 투자를 하는 편이며, 주로 아이가 없는 여성인 경우가 많다. 나머지 과반수 이상(60%)의

여성들은 조정적(adaptive) 위치에 있다. 즉 일과 가정을 병행하려고 노력하는 많은 여성들이 이

그룹에 속한다. 이들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한편, 업무 및 경력에 온전히 매진하려 하지는 않는다.

이 그룹에 속한 여성들은 일과 가정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파트타임 및 비정규 일자리를 선호

할 가능성이 다른 그룹보다 높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Yu(2002)의 경우, 내부(1차)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문제이며, 중장년 여성들은 정규직으로 진입하는데 있어서 겪게 되는 체계적인 장벽으로

인해 결국 비정규직으로 비자발적 선택을 하게 된다고 밝힌다.

이어지는 실증분석에서는 정규직의 일자리 이동 양상을 위주로 비정규직의 일자리 이동 양상을

비교하며, 최초 관측시점과 고용형태가 다른 경우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우리나라의 노동시

장 이중구조가 어떻게 진행되고 강화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III. 실증분석 

1. 연구방법

가. 분석 자료

앞서 언급한 연구질문 1)과 2)에 대한 논의를 위해, 분석 자료로써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매년 조

사하는 ‘한국노동패널’의 최근 6년차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2011-2016). 한국노동패널자료는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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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19년차로서, 비농촌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표본구성원(5,000 가

구에 거주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1년 1회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관하여 추적조사하는 종단면조사(longitudinal survey)이다(한국노동연

구원 홈페이지, 2017). 개인의 노동시장 이동에 대해 매년 추적조사를 실시하므로 본 연구를 수행

하기 위한 자료로 적절하다.

나.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생존분석기법(사건사분석기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최초 관측 고용형태로부

터의 탈출위험률을 종속변수로 한 콕스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탈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함께 분

석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한 통계패키지는 STATA 13 버전을 활용하였다.

다. 분석 대상

최근의 비정규직 규모 및 비율을 보면, 2011년 직전 4년간(2007-2010)의 비정규직 규모 및 비율

이 다소 변동적으로 나타난다. 고용노동부(2016)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비정규직의 절대 수치

는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노동인구 중 비율로 보았을 때는 지속적으로 낮

아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비교적 최근의(2010년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동 양상을 보기 위해,

2011년 기준 ‘임금노동자’를 정규직-비정규직으로 이원화하여 6년간의 고용상태를 추적하였다.

※ 출처: 고용노동부(2016)

2011년 노동패널의 임금노동자 중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구분할 수 있는 4,053명1)이 분석 대상이

[그림 1] 최근 10년 간 비정규직 규모 및 비율 (2007-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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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들의 일자리 이동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4,053명 중 정규직 2,056명, 비정규직 1,547명).

즉 2011년 당시 정규직이었던 임금노동자가 탈출한 유형 세 가지(비정규직,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퇴직/실업) 및 비정규직이었던 임금노동자가 탈출한 유형 세 가지(정규직,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퇴직/실업)에 대한 연도별 탈출률을 산출하고, 탈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cox 회귀분석을 통해 분

석하고자 하였다.

마. 사용 변수

한국노동패널조사(2011-2016) 자료 중 다음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1) 균형패널 기준

[그림 2] 정규직/비정규직 일자리 이동 분석 대상(2011-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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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성격 설명 비고

연도별 일자리 유형
(종속변수 생성)

명목형
임금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 및 무급가족종사자,
실업 및 퇴직

종속변수로 활용
(탈출 결과, 즉 개별
사건으로 취급)

성별 명목형 1=남성, 2=여성 -

결혼 명목형
1=미혼, 2=기혼이며 배우자 있음,
3=별거, 4=이혼, 5=배우자 사망

더미변수화
(미혼/기혼)

학력 서열형
1=미취학, 2=무학, 3=초등학교,
4=중학교, 5=고등학교, 6=전문대학,
7=4년제 학사, 8=석사, 9=박사

대졸미만/대졸이상으로
더미변수화

연령 연속형 - -

혼인 여부 명목형
1=미혼, 2=기혼이며 배우자 있음,
3=별거, 4=이혼, 5=배우자 사망

더미변수화
(미혼/기혼)

급여수준 연속형 월평균 임금 액수 로그값 적용

직종 명목형

1=관리직, 2=전문직, 3=사무직,

4=서비스, 5=판매직, 6=농림어업,

7=기능직, 8=기계조작직,

9=단순노무직

관리/사무직, 전문직,

서비스/판매, 기능/조작원,

단순노무 및 기타로

더미변수화

노조가입 명목형 1=가입, 2=미가입 -

초과근무 여부 명목형 1=없음, 2=있음 -

근속기간 연속형 - -

<표 1> 사용 변수

자료: 한국노동패널 14-19차조사 (2011년-2016년).
표본: 2011년 당시 임금근로자 중 4,053명

2. 분석 내용 및 결과

가. 정규직 임금근로자와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의 탈출률

조사 대상 첫 년도인 2011년에 정규직/비정규직으로 구분 가능한 임금근로자들을 대상으로 5년

간 추적 조사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2011년 기준 취업자(임금근로자) 중 균형패널을 고

려하여 총 4,053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중 정규직은 2,506명, 비정규직은 1,547명이었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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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2-2016년에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퇴직(실업)으로 어떻게 이행하였는지

양상을 보고자 하였다.

2011년에 정규직이었던 2,506명 중 2016년 기준으로 총 14.3%(358명)가 비정규직으로 이행하였으

며, 자영업 및 무급가족종사자로 이행한 비율은 7.6%(191명)였다. 정규직에서 실업 및 퇴직으로 이

행한 비율은 총 19.2%(480명)이다.

탈출 유형 연도 Total
(시작 수)

Fail
(탈출 수)

Net Lost
(순 손실)

F.F
(누적 탈출률)

S.E
(표준오차)

정규직→
비정규직

2012 2,506 97 - 0.0387 0.0039

2013 2,409 76 - 0.069 0.0051

2014 2,333 58 - 0.0922 0.0058

2015 2,275 66 - 0.1185 0.0065

2016 2,209 61 2,148 0.1429 0.007

정규직→
자영업 및
무급가족
종사자

2012 2,506 47 - 0.0188 0.0027

2013 2,459 47 - 0.0375 0.0038

2014 2,412 31 - 0.0499 0.0043

2015 2,381 38 - 0.065 0.0049

2016 2,343 28 2,315 0.0762 0.0053

정규직→ 실업
및 퇴직

2012 2,506 129 - 0.0515 0.0044

2013 2,377 114 - 0.097 0.0059

2014 2,263 76 - 0.1273 0.0067

2015 2,187 84 - 0.1608 0.0073

2016 2,103 77 2,026 0.1915 0.0079

<표 2> 정규직으로부터 탈출률(2011-2016)

자료: 한국노동패널 14-19차조사 (2011년-2016년).
표본: 2011년 당시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이었던 개인 2,056명

2011년에 비정규직이었던 임금노동자가 이후 5년간 어떻게 이동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2011년에 비정규직이었던 1,547명 중 2016년 기준으로 총 19.3%(298명)가 정규직으로 이행

하였으며, 자영업 및 무급가족종사자로 이행한 비율은 9.8%(152명)였다. 정규직에서 실업 및 퇴직

으로 이행한 비율은 총 37.5%(58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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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 유형 연도 Total
(시작 수)

Fail
(탈출 수)

Net Lost
(순 손실)

F.F
(누적 탈출률)

S.E
(표준오차)

비정규직→
정규직

2012 1,547 95 - 0.0614 0.0061

2013 1,452 91 - 0.1202 0.0083

2014 1,361 39 - 0.1454 0.009

2015 1,322 43 - 0.1732 0.0096

2016 1,279 30 1,249 0.1926 0.01

비정규직→
자영업 및
무급가족
종사자

2012 1,547 38 - 0.0246 0.0039

2013 1,509 40 - 0.0504 0.0056

2014 1,469 25 - 0.0666 0.0063

2015 1,444 28 - 0.0847 0.0071

2016 1,416 21 1,395 0.0983 0.0076

비정규직→
실업 및 퇴직

2012 1,547 192 - 0.1241 0.0084

2013 1,355 135 - 0.2114 0.0104

2014 1,220 102 - 0.2773 0.0114

2015 1,118 83 - 0.331 0.012

2016 1,035 68 967 0.3749 0.0123

<표 3> 비정규직으로부터 탈출률(2011-2016)

자료: 한국노동패널 14-19차조사 (2011년-2016년).
표본: 2011년 당시 임금근로자중 비정규직이었던 개인 1,547명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탈출률을 종합해보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이

행한 비율보다(14.3%)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행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19.3%). 한편 주

목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실업 및 퇴직으로 이행하는 비율인데, 비정규직에서 실업 또는 퇴직으로

이행하는 비율이 정규직에서 이행하는 비율보다 월등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각각 37.5%,

19.2%).

나. Cox 회귀분석 결과

최초 관측 고용형태로부터 다른 고용형태로 탈출한 경우, 탈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함께 분석

하고자 했다. 정규직의 탈출 영향 요인을(정규직→비정규직, 정규직→자영업 및 무급가족종사, 정규

직→퇴직) 분석하고, 참고로 비정규직의 탈출 영향 요인(비정규직→정규직, 비정규직→자영업 및

무급가족종사, 비정규직→퇴직) 또한 보고자 하였다. 탈출 위험률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Cox 회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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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정규직→비정규직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탈출하는데 있어, 직종별로는 사무관리직에 비해 서비스/판매직이 2.5

배, 기능/조작원이 1.8배, 단순노무직은 3배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이행하는데 직종이 유의미한 변수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직종의 경우, 1차 노동시

장의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과 2차 노동시장의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이 분절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는 Bergmann(1974)의 논의와 맥을 같이하는 결과를 볼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서비스/판매

직과 단순노무직 등은 사무직에 비해 파견 및 용역 형태의 채용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아

래의 결과가 이러한 현상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연령이 한 단위 높아질수록 비정규직

으로의 이행률이 1.03배 높아지며, 로그임금이 한 단위 높아질수록 비정규직으로의 이행률이 0.5배

로 낮아진다. 근로기간 또한 한 단위(월 기준) 높아질수록 0.98배로 낮아진다. 반면, 성별의 경우 유

의하게 차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추후 설명할 예정으로, 정규직 여성이 비정규직으

로보다 퇴직으로 이행하는 위험률이 월등히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이 결과는 여성이 비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에 내몰리거나(Yu, 2002),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는 기존

의 문헌들(Hakim, 2000; Hakim, 2006; Fagan&Warren, 2001)을 완전히 지지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

도 여성에게 불리한 노동시장을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노조에 미가입한 경우에는 정규직에

서 비정규직으로 이행할 확률이 3.1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조합을 통한 social closure dynamic이

(Weeden, 2002) 우리나라의 이중구조 노동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분 위험률 S.E z P>z
성별(기준=남성) 여성 0.968 0.141 -0.22 0.825
학력(기준=대졸미만) 대졸 이상 0.934 0.159 -0.4 0.687
결혼여부(기준=미혼) 기혼 0.963 0.180 -0.2 0.839
노조가입(기준=가입) 미가입 3.139* 1.434 2.5 0.012

직종

(기준=관리/사무직)

전문직 0.941 0.230 -0.25 0.802
서비스/판매직 2.514*** 0.567 4.09 0.000
기능/조작원 1.782* 0.400 2.57 0.01
단순노무직 등 3.062*** 0.746 4.6 0.000

초과근무 여부(기준=없음) 있음 0.551** 0.098 -3.36 0.001
연령 - 1.025*** 0.007 3.72 0.000
로그임금 - 0.494*** 0.072 -4.86 0.000
근로기간 - 0.981*** 0.002 -11.26 0.000

<표 4> 정규직→비정규직 이행에 대한 Cox 회귀분석

※ p<0.001 ***, p<0.01 **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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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노동패널 14-19차조사 (2011년-2016년)

2) 정규직→자영업 및 무급가족종사자 / 퇴직(실업)

정규직에서 자영업으로 이행하는 것에 대해,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낮으며, 기혼이

미혼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에서 퇴직(실업)으로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

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2.3배), 대졸 이상의 집단이 대졸 미만에 비해 유의미

하게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기혼 또한 미혼에 비해 정규직에서 퇴직(실업)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연령 또한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퇴직할 확률이 1.03배로 높아진다.

구분 위험률 S.E z P>z

정규직→

자영업 및

무급가족

종사자

성별(기준=남성) 여성 0.451** 0.114 -3.15 0.002
학력(기준=대졸미만) 대졸 이상 0.858 0.169 -0.78 0.438
결혼여부(기준=미혼) 기혼 1.918* 0.541 2.31 0.021

연령 - 0.999 0.010 -0.13 0.893
로그임금 - 1.398 0.276 1.7 0.089
근속연수 - 0.898*** 0.009 -10.38 0.000

정규직→

퇴직(실업)

성별(기준=남성) 여성 2.278*** 0.209 8.97 0.000
학력(기준=대졸미만) 대졸 이상 0.720** 0.075 -3.16 0.002
결혼여부(기준=미혼) 기혼 0.527*** 0.069 -4.86 0.000

연령 - 1.031*** 0.005 6.35 0.000

<표 5> 정규직→자영업 및 퇴직으로의 이행에 대한 Cox 회귀분석

※ p<0.001 ***, p<0.01** , p<0.05*
자료: 한국노동패널 14-19차조사 (2011년-2016년)

3)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탈출하는데 있어서는,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탈출하는 것과 마찬가

지로 성별로 통계적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 관리/사무직과 비교한 서비스/판매직 및 단순노무직의

탈출률은 앞에서 살펴본 정규직→비정규직 탈출률과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즉 서비스/

판매직 및 단순노무직은 관리/사무직에 비해 정규직이 될 확률이 각각 0.65, 0.54배이다. 연령 및

임금의 경우에도 정규직→비정규직 탈출률과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연령이 한 단위 높아질

수록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 될 확률이 낮고, 임금이 높을수록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행할

확률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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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위험률 S.E z P>z
성별(기준=남성) 여성 1.269 0.198 1.53 0.126
학력(기준=대졸미만) 대졸 이상 1.017 0.176 0.1 0.922
결혼여부(기준=미혼) 기혼 0.763 0.141 -1.46 0.145
노조가입(기준=가입) 미가입 0.747 0.227 -0.96 0.337

직종

(기준=관리/사무직)

전문직 0.842 0.170 -0.85 0.394
서비스/판매직 0.654* 0.140 -1.99 0.046
기능/조작원 0.788 0.170 -1.1 0.27
단순노무직 등 0.535* 0.135 -2.48 0.013

초과근무 여부(기준=없음) 있음 1.127 0.185 0.73 0.468
연령 - 0.976*** 0.007 -3.31 0.001
로그임금 - 3.074*** 0.506 6.83 0.000
근로기간 - 0.982*** 0.002 -8.35 0.000

<표 6> 비정규직→정규직 이행에 대한 Cox 회귀분석

※ p<0.001 ***, p<0.01** , p<0.05*
자료: 한국노동패널 14-19차조사 (2011년-2016년)

4) 비정규직→자영업 및 무급가족종사자 / 퇴직(실업)

비정규직에서 자영업으로 이행하는 것에 대해,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규직에서 자영업으로 이행하는 것과 비슷한 결과이다. 비정규직에서 퇴직(실업)

으로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규직에서 퇴직(실업)으로 이행하는 것과 같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2배), 대졸 여부는 정규직에서 퇴직(실업)으로 이행하는 것과 달리 위험률 값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기혼 또한 미혼에 비해 비정규직에서 퇴직(실업)할 가능성

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연령 또한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퇴직할 확률이 1.02배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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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위험률 S.E z P>z

비정규직→

자영업 및

무급가족

종사자

성별(기준=남성) 여성 0.470** 0.103 -3.45 0.001
학력(기준=대졸미만) 대졸 이상 1.529 0.403 1.61 0.107
결혼여부(기준=미혼) 기혼 1.372 0.458 0.95 0.343

연령 - 0.981 0.010 -1.94 0.052
로그임금 - 0.502*** 0.073 -4.72 0.000
근속연수 - 0.980*** 0.004 -5.64 0.000

비정규직→

퇴직(실업)

성별(기준=남성) 여성 2.043*** 0.183 7.96 0.000
학력(기준=대졸미만) 대졸 이상 1.108 0.152 0.75 0.455
결혼여부(기준=미혼) 기혼 0.478*** 0.069 -5.08 0.000

연령 - 1.024*** 0.004 6.28 0.000

<표 7> 비정규직→자영업 및 퇴직으로의 이행에 대한 Cox 회귀분석

※ p<0.001 ***, p<0.01** , p<0.05*
자료: 한국노동패널 14-19차조사 (2011년-2016년)

IⅤ. 시사점 및 맺음말

본 연구는 비정규직의 일자리 이동 뿐 아니라 정규직의 일자리 이동에 대한 탐색적 연구에도 초

점을 둠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의 1차, 2차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상이 어떻게 유지되

고 강화되고 있는지에 대해 종합적인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노동패널 6년차 자료를 활용해서

정규직, 비정규직의 일자리 이동양상을 탐색적으로 살펴본 결과,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유지 및 강

화 과정 및 노동시장의 1, 2차 분절적 구조 등에 대한 주요 이슈를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

1) 비정규직->퇴직으로 이어지는 폐쇄회로

정규직에서 퇴직으로 이어지는 비율에 비해 비정규직에서 퇴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월등히 높

았다. 이는 대부분의 비정규직이 비정규직→경제활동인구, 실업→비정규직 형태의 일종의 ‘폐쇄회

로’속을 전전하고 있다는 남재량·김태기(2000)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이는 또한 노동시장 이중

구조화의 유지 및 강화로 인해 소득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주목할 만한 결

과이다.

2) 정규직, 비정규직 여성의 퇴직 확률

정규직, 비정규직 여성의 퇴직 및 실업으로의 이행 확률은 남성보다 유의하게 높다는 것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이는 여성들이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시간제 일자리 및 퇴직을 선택하거나, 선택하도

록 강요될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즉 정규직으로 입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하더라도, 육아 등의 이유 퇴직을 선택하거나, 회사가 경영상의 문제 등으로 인원 감축 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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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보다 여성이 조정 대상이 되어 비자발적으로 실업으로 내몰리는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

다. 이에 대한 1, 2차 노동시장 내 구조적 불평등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추

후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3) 1차 노동시장, 2차 노동시장에서 직종에 따른 분절적 형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일자리 이동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성은, 특정 직종(서비스, 판매직, 단

순노무직)의 경우 정규직이었더라도 2차 노동시장에 편입되거나, 지속적으로 2차 노동시장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즉 Bergmann(1974)가 주장한 바와 같이, 1차 노동시장의 다수를 차지하

는 직종과 2차 노동시장의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이 분절적으로 형성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4) 노조 가입 여부에 따른 social closure dynamics

노조에 미가입한 경우,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이행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

조가입이 노동시장에서의 social closure(사회적 폐쇄)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가 선행연구와 차별을 두고자 한 점은 기존에 거의 진행되지 않았던 정규직의 일자리 이

행(비정규직, 자영업, 퇴직)에 대한 분석을 수행했다는 점이다. 정규직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비정

규직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점을 감안 시, 비정규직 혹

은 퇴직으로 이행하는 것은(자발적/비자발적이든 관계없이) 개인적인 측면에서 경력 및 능력, 금전

적 손실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도, 특정 인적 속성을 지닌 정규직이 비정규직으

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노동시장 안에서의 구조적 불평등이 정규직 노동시장에도 작용한

다는 가설을 뒷받침한다. 이는 이미 여러 차례 비정규직의 이행 연구에서 밝혀진 노동시장 내 구

조적 불평등을 다른 차원에서 검증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분절적 노동시장의 유지 및 강화 과정

을 보다 포괄적으로 관찰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추후 질적 연구 등을 통해 정규직의 일자리 이동

양상, 원인 및 성과와 관련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 및 실질적인 정책제언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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